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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현아, 한진칼 주요 주주와 회동설…조원태 '발등의 불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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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서울=뉴시스】왼쪽부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,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, 조현민 한진칼 전무. 2019.05.08.(사진=한진그

룹 제공)

[서울=뉴시스] 고은결 기자 =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의 외부 세력과 접촉했다는 소문이 불거지며 조원태 한진그

룹 회장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.

16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조 전 부사장은 한진칼 단독 최대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, 3대 주주 반도건설과 '3자 회

동'을 했다고 한다.

한진가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물밑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.한진칼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

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.

만약 주총 '표 싸움'서 조 전 부사장이 KCGI, 반도건설 등과 손 잡고 반대표를 던지면 조원태 체제 그룹 경영에 금이 갈 가능성

도 충분하다.

한진 총수 일가 내에서 경영권을 두고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오너가 외의 주요 주주들이 경영권 분쟁의 키맨으로 꼽히고 있다.

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"조원태 대표이사는 공동 경영의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해 왔고,

지금도 가족간의 협의에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"라며 현 그룹 경영 체제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. 

이틀 뒤인 크리스마스에는 조 회장이 모친 이 고문에게 경영권 분쟁과 관련, 조 전 부사장의 편을 들었다라며 언쟁을 벌인 것으

로 알려져 불화설이 더 확산됐다.

한진그룹 일가의 경영권을 압박해온 KCGI는 최근 불거진 한진 오너가의 분쟁과 관련해선 '입장이 없다'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

다.



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고(故)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의 친분으로 한진칼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며 조원태 회장에

우군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. 

그러나 반도건설 측이 조 전 부사장과 회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깜짝 연대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.

아울러 지난해 성탄절에 조 회장과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모친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조 전 부사장 측에 힘을 실어주면

'남매의 난' 형국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.

한진칼 2대 주주인 델타항공의 경우 고(故) 조 전 한진그룹 회장 시절부터 대한항공과 돈독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조 회장의 편

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.

현재 한진칼 지분 구조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6.52%, 조현아 대한항공 사장 6.49%, 조현민 한진칼 전무 6.47%, 이명희

정석기업 고문 5.31%, 그레이스홀딩스 17.3%, 델타항공 10.0%, 반도건설 8.28%, 국민연금 4.11% 등이다.

만약 조 전 부사장이 KCGI, 반도건설과 연대하면 합산 지분율은 단순에 32%대로 뛴다. 조 회장과 조현민 전무, 이 고문의 지

분에 델타항공 지분까지 끌어모아도 합산 지분율은 28%대에 그친다. 

여기에 조 전무와 이 고문이 조 회장으로부터 등을 돌릴 가능성, 국민연금의 결정 등 변수는 조 회장의 입지를 더욱 위협하는 요

소다.

이 때문에 다급해진 조 회장이 결국 분할 경영을 제안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.

당초 한진가 삼남매의 경영승계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업계에서는 조 회장이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을 총괄하고 조 전

부사장은 칼호텔네트워크를, 조 전무는 진에어 등을 나눠 이끌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.

항공업계 관계자는 "조 전 부사장이 다른 주주들과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압박이 심해지면서 결국 조 회장이 다른 가족

들에게 일정 경영권을 보장하고 주총 전 갈등 봉합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"라고 말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keg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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